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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만 여종 상품 ‘혼자라서 잘 먹어요’, ‘알뜰살뜰 살림장만’ 등 4개의 테마로 운영
식품, 주방용품 등 카테고리별 즉시할인관 함께 구성

2019. 10. 10.�서울�—� 쿠팡은 ‘싱글라이프’ 테마관을 개편했다고 10일 밝혔다.

1인가구를 위한 전문 테마관인 ‘싱글라이프’는 150만 여종의 상품을 모아 선보인다. ▲나만의 공간 꾸미기 ▲혼자라서 잘 먹어요
▲알뜰살뜰 살림장만▲혼자라서 즐거운 취미생활 네 개의 테마로 꾸몄다. 각 테마에는 1인가구에게 적합한 인테리어용품, 집에서
간편하게 즐길 수 있는 식료품과 각종 생필품은 물론 반려동물용품까지 한자리에서 쇼핑이 가능하도록 해 편의성을 높였다.

이와 함께 테마관 개편에 맞춰 각 카테고리별 즉시할인 행사를 진행한다. 식품, 주방용품, 홈인테리어 등 고객이 자주 찾는 6
개 카테고리의 즉시할인관을 꾸며 합리적인 가격을 제안한다.

대표 상품으로 닭가슴살과 각종 채소를 넣은 ‘곰곰 건강한 샐러드도시락 6개입’은 쿠팡가 1만6,000원대이다. 장소와 상황에 따라
원하는대로 적층이 가능한 ‘모던데일 적층형 3단 공간박스’는 1만원대, 환경호르몬 걱정 없는 ‘이지앤프리 패밀리 보관용기 12p’는
8,000원대이다. 휴대성이 뛰어난 ‘컴스 미니 프로젝터’는 5만 9000원대이다.

윤혜영 쿠팡 시니어 디렉터는 “이번 테마관은 집에서 다양하고 중요한 경제활동들이 이뤄지는 사회 현상인 ’홈코노미’ 등 고객들
의 최근 소비 트렌드에 맞춰리뉴얼했다”며 ”쿠팡은 고객들의 다양한 라이프스타일을 위한 테마관을 꾸준히 기획하고 개편해 나
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쿠팡은 매 시즌 변화하는 라이프스타일에 맞춰 수백만 종의 상품들을 모아 기획전과 전문관, 테마관을 선보이고 있다. 오
프라인 박람회 규모 이상의 다양한 상품을 쉽게 찾고 합리적인 가격에 구매할 수 있도록 돕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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